
동남아 프로필렌가격 폭락
C h a n d ra Asri 가동 열기로 … 한국도 석유화학 생산 감소

동남아시아 프로필렌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.

이것은 C h a n d ra Asri의 NCC 가동연기를 예상한 무역업자들이 지중해와 유럽지역의 P ro py l e n e을

계속하여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.

타이, 인도네시아, 대만의 수입업자들은 최근 수입물량이 8월까지의 수요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

있다.

프로필렌 가격은 C I F기준 톤당 560~ 580달러대로 하락했으며, 동남아 지역의 수입물량은 7 0 0 0 ~ 1

만4 0 0 0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관계자들은 6월과 7월의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8월의 P ro py l e n e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며, 유

럽과 한국의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타이의 프로필렌 시장도 마찬가지로 C I F기준 톤당 6 5 0달러대였던 구매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

세이다. 4000톤 규모의 거래계약이 톤당 6 2 0달러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

다.

동북아시아에서는 3 / 4분기 계약이 거의 완료되었으며, 일본과 대만은 C I F기준 톤당 6 0 2달러에 계약

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이 대림, 유공, 대한유화 등의 정기보수로 5월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

타났다.

석유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, 5월중 유공과 대림이 각각 제1 N C C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한 데다 대

한유화와 한화종합화학도 4 ~ 5월중 정기보수로 L D P E, PP 등 주요 합성수지제품의 생산이 크게 줄

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5월중 에틸렌 생산은 2 8만3 0 0 0톤으로 전월대비 7% 감소했다. 합성수지, 합섬원료, 합성고무등 3

대 계열제품생산은 6 9만2 0 0 0톤으로 9% 줄었다.

3대부문 수출은 2 2만3 0 0 0톤으로 전월대비 12% 감소했다. 합성수지는2 0만6 0 0 0톤으로 10% 감소했

으며 합섬원료와 합성고무도 각각 40%, 15% 줄어든 1만2 1 0 0톤 및 5 0 0 0톤에 머물렀다.

국내 판매량은 5 0만8 2 0 0톤으로 전월수준을 유지했다.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는 각각 2% 늘어난 3 1만

6 4 0 0톤, 1만6 0 0 0톤을 기록했으며 합섬원료는 5% 줄어든 1 7만5 7 0 0톤에 달했다.

계열제품 출하량은 7 3만1 0 0 0톤으로 전월대비 5% 감소했으며 재고는 2 9만7 5 0 0톤으로 전월대비 4 %

감소했다.

가동률도 크게 줄어들어 N C C의 경우 8 4 %로 전월대비 9 %포인트 감소했으며, 계열공장도 8 1 %로

1 4포인트 줄었다.

특히 합성고무의 경우 전월대비 4 7 %포인트나 감소한 6 4 %의 가동률에 그쳤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7 / 3 >


